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28.(금) 조간 배포 2024. 6. 27.(목) 09:00

  ’24.6.27일(목)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를 개최하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5.14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써 

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였습니다.

  *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해 사업장별 채권금융기관 간의 대주단협의회 설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을 규정한 협약(’09.8.5일 제정, ’23.4.24일 개정)

<5.14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中 대주단 협약 개정 관련 내용>

□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제한

 ⅰ)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 조정(2/3 이상 → 3/4 이상)

 ⅱ) 협약을 통한 이자유예는 기존 연체이자의 상환*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연체이자를 고려한 건전성분류 적용

     * ①기존 연체이자의 전액 상환을 전제로 이자유예가 원칙이나,
②연체이자 일정부분 상환 시 잔여연체해소계획을 고려하여 유예 가능

 ⅲ) 대주단의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 상시 모니터링

PF 연착륙을 위한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 ’24.6.27일(목) 협회·중앙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PF대주단 상설협의회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5.14일 발표) 후속조치로써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개정
 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이상 → 3/4이상) 
   *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

(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 포함)

 ②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허용
   * 연체이자 50% 이상 상환시, 잔여 연체금 상환일정 감안하여 이자유예 결정 가능

 ③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 

◈ 금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ㅇ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 
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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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상설협의회 구성 등 >

▸(구  성) 협회‧중앙회 : 전국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의 대표자

             관계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의 대표자

▸(업  무) 협약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1  PF 대주단 협약 운영 상황  

  ’23.4.24일 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채권금융

기관들은 협약상 제도 및 절차 등에 따라 PF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
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는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 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 복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적용

   개별 업권 PF 대주단 협약 : 단일 업권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적용 가능

  시행사가 협약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는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심의하여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사(차주)가 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장의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PF 대주단 협약｣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3.4.24일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24.3월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금융권 협약 

183개, 개별 업권 협약 301개)하였습니다. 

  이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동

관리 절차가 부결되었으며,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장에서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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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주단 협약 신청‧개시 현황(’23.4월~’24.3말 기간중 누계 기준)
(단위 : 개)

구 분 신청(a)
미개시(b) 개시

(c=a-b)
중단‧종결(d) 진행 중

(e=c-d)부결 협의중 중단 종결
금융권 협약 183 28 22 6 155 30 26 4 125
업권별 협약 301 13 8 5 288 84 73 11 204

저 축 은 행 157 4 4 0 153 61 51 10 92
새마을금고 86 5 3 2 81 18 17 1 63
상    호 57 3 0 3 54 5 5 0 49
여    전 1 1 1 0 0 0 0 0 0

계 484 41 30 11 443 114 99 15 329

  ’24.3월말 기준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이며, 

동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금융지원 현황(’24.3말 기준, 중복 포함)
(단위 : 건)

구 분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협약 구분
금융권 협약 95 86 11 3
업권별 협약 168 162 20 18

계 263 248 31 21

2  주요 개정 내용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

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 이상 → 3/4 이상)하였습니다.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

(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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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회 이상 만기연장시에는 종전 2/3 이상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前 협약은 다른 심의‧의결사항(3/4 이상 찬성)과 달리 만기연장에 대해서만 2/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음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하여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PF대주단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되었으며 자료 수집, 

기록 및 문서관리 등 협약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금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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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용 (02-2100-2832)

사무관 배수암 (02-2100-2833)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300)

감독총괄국 담당자 팀  장 변재은 (02-3145-8001)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담당자 부  장 박영상 (02-3705-5290)

<공동> PF대주단 상설협의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서규영 (02-2071-1501)

담당자 팀  장 정성문 (02-2071-1511)

<공동> 농협중앙회 책임자 부  장 이창국/이용균 (02-2080-8170,7820)

담당자 팀  장 한성일/문현정 (02-2080-8202,7801)

<공동> 수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이강식 (02-2240-2200)

담당자 팀  장 김길성 (02-2240-2210)

<공동>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자 부  장 임성훈 (02-3434-7300)

담당자 팀  장 한태훈 (02-3434-7313)

<공동>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김호겸 (02-590-5901)

담당자 팀  장 홍석진 (02-590-5714)

<공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책임자 부  장 김석영 (02-2145-9501)

담당자 차  장 한선미 (02-2145-9327)

<공동> 금융투자협회 책임자 본부장 천성대 (02-2003-9013)

담당자 부  장 진양규 (02-2003-9100)

<공동>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천승환 (02-2262-6697)

담당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공동>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담당자 부  장 박상조 (02-3702-8571)

<공동>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본부장 이효택 (02-2011-0724)

담당자 부  장 백승범 (02-2011-0619)

<공동>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수석상무 최병주 (02-397-8602)

담당자 부  장 성용욱 (02-397-8640)

<공동>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팀  장 강성일 (053-430-4414)

담당자 차  장 심우원 (053-430-4424)

<공동> 기술보증기금 책임자 부  장 김희덕 (051-606-7480)

담당자 부부장 김영걸 (051-606-7490)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 책임자 부  장 강승모 (051-663-8781)

담당자 팀  장 임연희 (02-2130-1260)

<공동> 한국무역보험공사 책임자 부  장 이성림 (02-399-5790)

담당자 팀  장 최사미 (02-399-6957)

<공동>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실  장 이민섭 (051-955-5710)

담당자 팀  장 윤서우 (051-955-5771)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자 실  장 한덕규 (051-794-3030)

담당자 팀  장 고경호 (051-794-3617)

<공동>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책임자 실  장 이종성 (02-2179-2433)

담당자 부  장 정성훈 (02-217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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